
▲마음의 소리 with 네이버웹툰

▲세계정복2 for Kakao

▲크레이지드래곤

2016년 모바일게임시장 경쟁이
본격화된 가운데 중견게임사들도
동참 채비를 마쳤다. 국내 주요 중
견게임사들은 모바일 부문 신작
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담금질에
속도를 내고 있다.

네오위즈게임즈는 자회사 네오
위즈에이블스튜디오를 통해 모바
일게임 ‘마음의 소리 with 네이버
웹툰’의 서비스를 4월 중 시작할
예정이다. 동명의 네이버 인기 웹
툰을 원작으로 디디디게임이 개
발한 횡스크롤 2D 액션 역할수행
게임(RPG)이다. 이미 사전등록자
수가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화제
를 모으고 있다. 네오위즈게임즈
는 또 야구 시즌을 맞아 ‘슬러거
모바일’의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.
23일부터 비공개 테스트 참가자
모집을 시작했다. 인기 PC온라인
게임 ‘슬러거’의 지적재산권(IP)
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모바일게
임이다. 원작 특유의 카툰 그래픽
과 손맛이 주는 묘미를 계승 발전
시킨 것이 특징. 테스트는 4월6일
부터 12일까지다.

엠게임은 24일 ‘크레이지드래
곤’을 정식 출시한다. 2년 동안 개
발한 엠게임의 첫 모바일 RPG로
드래곤 탑승 전투를 구현한 것이
특징이다. 또 영웅과 용병이 상호
육성을 하는 독특한 시스템과 빠
른 템포의 호쾌한 액션을 강점으
로 한다.

한빛소프트는 모바일 전략 시
뮬레이션 게임 ‘세계정복2 for Ka
kao’의 정식 서비스를 4월5일 시
작한다. 큰 인기를 모았던 ‘세계정
복’의 후속작으로, 총 160개의 방
대한 시나리오 파트를 갖췄다. 또
‘이순신 장군’과‘아서 팬드래건’,
‘클레오파트라’ 등 전작에서 호평
을 이끈 개성만점 영웅들이 등장
한다. 4월1일부터 4월4일까지 사

전 오픈을 한다.
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모바

일 전략 RPG ‘트리니티사가’의
서비스를 준비 중이다. 최근 비공
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
며, 상반기 내 서비스를 목표로 하
고 있다. 영웅, 소환수 등 각 유닛
들이 펼치는 박진감 넘치는 전투
가 강점이다. 특히 전투 중 소환수
가 마신이라는 강력한 존재로 변
신하는 합체 시스템은 전략적 재
미를 더해 준다.

와이디온라인은 4월 중 신작 모
바일게임 ‘천군’의 서비스를 시작
할 계획이다. 천군은 와이디온라
인이 ‘갓오브하이스쿨’의 성공으
로 쌓은 노하우를 담은 게임으로
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그 밖에도 엑스엘게임즈가 첫
모바일 RPG인 ‘브레이브스 for
Kakao’의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
다양한 신작게임이 출시를 앞두
고 있다.

김명근 기자 dionys@donga.com

네이버 웹툰 원작 ‘마음의 소리’
사전등록자 50만명 돌파 화제

2년개발‘크레이지드래곤’출시
빠른 템포의 호쾌한 액션 강점

모바일게임, 봄바람났네∼
인기 웹툰 원작 게임·시즌 맞이 야구게임·전략 시뮬레이션 게임…

생활경제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10판 27

서민갑부 24일 밤 9시50분

10억 자산가목수의비법

서울의 한 대학가 가구거리에서 2개의
점포를 운영 중인 김윤래씨는 한 달에
3000만원을 벌어들인다. 매장을 오고가느
라 마주칠 법한데 단골손님들조차 그 정체
를 모른다고 한다.

알고 보니 김씨는 경기도의 한 컨테이너
작업장에서 나오질 않는다. 친누나에게 영
업을 맡기고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
루 12시간씩 17년간 목수 역할만 하고 있다.

그러나 처음부터 나무와 친했던 건 아니
다. 1997년 IMF로 정리해고를 당한 후 매형
이 운영하던 목공소에서 허드렛일을 시작한
게 처음이었다. 숱하게 포기하고 싶었지만
비법을 깨닫고 10억원의 자산가가 됐다.

김씨가 밝힌 “누구나 알면 부자가 될 수
있다”는 비밀이 밤 9시50분 공개된다.

백솔미 기자 bsm@donga.com

TV 프로그램 꺠24일 (목)

따뜻하고 정감이 가는 삼성화재의
새로운 CF다.

화사한 봄날의 오후. 들판 위를 가
로지른 길 위에 다섯 명의 어린이들
이 제각기 기타, 나팔 등의 악기를 들
고 서 있다. 맨 가장자리에는 사람을
참 잘 따를 것 같은 순한 표정의 개 한
마리. 화면의 색감이 따뜻하기 그지
없다.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뒤 필터
를 입힌 사진 같다.

“시∼작!”하는 구령과 함께 아이들
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.

“봄, 봄, 봄, 봄, 봄이 왔어요∼”
노래가 시작되면 통기타를 멘 남자

모델(차태현 분)이 노래를 따라 부르
며 화면 오른쪽에서 슬그머니 들어온
다. 이름하여 봄봄밴드다.

왼쪽 오른쪽 갸우뚱 갸우뚱 반동을
넣어가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
습이 여간 정겹고 귀여운 게 아니다.
보고 있으면 절로 삼촌·이모미소가
지어진다.

한 대에 두 명이 타면 꽉 찰 것 같은
작은 마차에 아이들이 파란 풍선처럼
생긴 봉지를 잔뜩 집어넣는다. 커다
란 사탕이다. 꽃잎처럼 생겼다. 그리

고 스윽 뜨는 자막.
‘봄봄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

/ 인생의 봄을 전하러’
마지막 장면은 차태현이 자전거를

타고 아이들이 나눠 탄 세 대의 마차를
끌고간다.봄을전하러가는것이다.

‘파란 봉지’가 꽤 중요한 소품으로
등장한다. 사탕을 싼 봉지인데, 이게
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정확히 밝히
자면 이 색깔은 스프링블루다. 우리
말로 하면 ‘봄파랑’쯤 되겠다. 삼성의
상징은 짙은 파랑인데 삼성화재는
2014년부터 스프링블루를 기업의 색
깔로 사용하고 있다.

파란색의 봄은 뭉게구름, 솜사탕,
꽃을 떠올리게 하는 달콤한 사탕으로
치환되고, 이는 다시 거부감 없이 삼
성화재로 이어진다. 아이들의 해맑은
모습에서 삼성화재로 연결되는 과정
이 매끄럽다. 다섯 개의 문장을 쉼표
하나 찍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붙인
듯한 솜씨가 놀랍다.

이 덕분에 마지막 내레이션의 코멘
트가 라이터 불처럼 확 살았다. “당신
의 봄, 삼성화재.”

그 봄이 꽤 근사하게 들린다. 눈이
시리도록 파랗고, 달콤한 데다 해맑기
까지 하다. 양형모 기자 ranbi@donga.com

삼성화재, 따뜻함으로봄소식전하다

■ CF돋보기｜삼성화재 봄봄밴드

SK텔레콤은 소프트웨어 교육용 로
봇 ‘알버트’의 초등학교용 버전인 ‘알
버트 스쿨’을 출시했다. 알버트가 스
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애플리케이션
을 통해 제어했다면, 알버트 스쿨은
교실에 설치된 PC를 통해서도 로봇
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
것이 특징. PC에서 구동되는 교육용
프로그래밍 언어인 ‘엔트리’를 통해
알버트를 구동하면서 소프트웨어 수
업이 가능하다. 또 알버트를 활용해
1년 동안 학교 소프트웨어 수업이 가

능하도록 초중급 과정의 40회 ‘커리
큘럼’을 완비해 학교에서 편리하게
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현대·기아자동차가 23일 서울 삼성
동 코엑스에서 협력업체 300여개가
참가한 가운데 ‘2016 현대·기아차 협
력사 채용박람회’를 진행했다. 이번
행사는 현대·기아차가 협력사들이
채용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
록 장소 및 재정 등을 지원한 동반성
장 프로그램이다. 박람회는 23일을
시작으로 31일 대구·경북권 박람회
(대구 엑스코), 4월21일 호남권 박람
회(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), 4월28일
울산·경주권 박람회(울산 울산대 체
육관), 5월10일 부산·경남권 박람회
(창원 창원컨벤션센터) 등 차례로 진
행된다.

교육용 로봇 ‘알버트 스쿨’ 출시

현대·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

편집｜정용운 기자 sadzoo@donga.com


